
규산나트륨 공급과잉 몸살
한불화학 4만톤 증설… 중소기업 가동률 60% 머물러

최근 국내 규산나트륨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, 한불화학이 신규 공장을

건설, 독과점 시장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한불화학은 7 5년 이후 C u l l e t를 독점공급하면서, 국내 규산나트륨 생산기업들은 용해로를 각각 보유

치 않고 Cullet 가공을 통한 액상규산나트륨 생산으로 전환,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다.

또한 최근들어서는 전반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둔화된데다 지난 1월1일 한불화학이 C u l l e t

가격을 일방적으로 12% 인상하여 중소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다.

한불화학(대표 이복영)은 지난 9월2 8일 온산에 4만톤 규모의 규산소다( C u l l e t기준) 공장을 완공하여

인천의 1 8만톤 공장을 포함, 총 2 2만톤의 규산소다( C u l l e t기준)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.

현재 국내에서 C u l l e t를 생산할 수 있는 용해로를 보유한 업체는 한불화학과 태풍화학·호성산업 등

3개 기업으로 태풍화학은 연간 2만5 0 0 0톤, 호성산업은 연간 1만8 0 0 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.

태풍화학과 호성산업을 제외한 1 1개 규산소다 생산기업들과 무궁화유지·동산유지·평화유지 제오

빌더·코스모산업 등의 자가소비 기업들은 한불화학으로 부터 C u l l e t를 공급받아 가공판매 및 자체

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태풍화학·신흥규산소다 등 1 3개 중소기업들은 총 생산능력이 3 0만톤이나 생산량이 1 8만톤에 불과

해 공장가동률이 6 0 %선에 머물고 있다.

국내 규산소다시장은 3 6 0억 규모로 추정되는데, 시장자체가 성숙되어 있으며, 일본도 9 0년을 기점으

로 규산나트륨시장 규모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.

9 1년 국내 액상규산나트륨의 총 생산량은 3 8만톤 규모로 1 3개 액상규산나트륨 생산기업의 생산량이

1 8만톤, 무궁화유지·동산유지·평화유지·코스모산업·제오빌더 및 한불화학의 자가소비용 생산량

이 1 9만5 0 0 0톤, 수출 3 2 6 0톤으로 집계됐다.

액상규산나트륨은 현재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제한돼 있어, 대기업의 완제품 판매가 불가능, 한불

화학의 Cullet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9 0 %에 달하고 있지만 액상규산나트륨의 제조·판매는 못하

고 있는 실정이다.

액상규산나트륨 생산업체들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9 1년 용도별 수요현황을 살펴보면, 합성세제·비

누 24%, 제지용 19%, 주물·주강용 5%, 접착제용 8%, 토양경화제용 5%, 기타 3 7 %를 차지하고 있

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올해는 지하철공사 등 건설용 수요증가로 토양경화제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, 주물·

주강용 수요는 중국산 완제품 수입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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